예루살렘 입성! Yesus dielu-elukan di Yerusalem!                                      2026.6.14
 (요 Yoh 12:12-19)

완벽한 인도자, 예수님만 따릅시다! Mari kita mengikuti Yesus, penuntun yang sempurna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2 Keesokan harinya ketika orang banyak yang datang merayakan pesta mendengar, bahwa Yesus sedang di tengah jalan menuju Yerusalem, 13 mereka mengambil daun-daun palem, dan pergi menyongsong Dia sambil berseru-seru: "Hosana! Diberkatilah Dia yang datang dalam nama Tuhan, Raja Israel!" 14 Yesus menemukan seekor keledai muda lalu Ia naik ke atasnya, seperti ada tertulis: 15 "Jangan takut, hai puteri Sion, lihatlah, Rajamu datang, duduk di atas seekor anak keledai." 16 Mula-mula murid-murid Yesus tidak mengerti akan hal itu, tetapi sesudah Yesus dimuliakan, teringatlah mereka, bahwa nas itu mengenai Dia, dan bahwa mereka telah melakukannya juga untuk Dia. 17 Orang banyak yang bersama-sama dengan Dia ketika Ia memanggil Lazarus keluar dari kubur dan membangkitkannya dari antara orang mati, memberi kesaksian tentang Dia. 18 Sebab itu orang banyak itu pergi menyongsong Dia, karena mereka mendengar, bahwa Ia yang membuat mujizat itu. 19 Maka kata orang-orang Farisi seorang kepada yang lain: "Kamu lihat sendiri, bahwa kamu sama sekali tidak berhasil, lihatlah, seluruh dunia datang mengikuti Dia."

서론
-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
- 지난 주에 살펴본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 그 일이 무슨 요일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 토요일이었습니다.

- 마리아가 노동자의 일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흔히 헌신할 기회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 예배당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도,
- 매주 예배 드릴 기회도,
친구를 예배에 초청할 기회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한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 모두 때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인니어 예배국 설립8주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토요일에 있었고, 
-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이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켰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 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당시 예루살렘에는 평상시 4~5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 그러나,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근거로 약 270만명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분명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 특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온 유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었습니다.
-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지독한 가난에서 해방해 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 예수님은 왕관을 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기 위해 오셨고,
- 왕좌에 앉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류 위에 왕 노릇하고 있던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 사람들은 육신의 승리를 기대하며 환호했지만,
-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 만족을 위한 왕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만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나귀 새끼를 타고(Menunggang anak keledai)
(요 Yoh 12:14-15)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Yesus menemukan seekor keledai muda lalu Ia naik ke atasnya, seperti ada tertulis: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Jangan takut, hai puteri Sion, lihatlah, Rajamu datang, duduk di atas seekor anak keledai."

- 당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사람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습니다.
- 그들은 보통 말이나 병거를 타고 위풍 당당하게 입성하였습니다.
- 왜냐면 당시 ‘말’은 힘과 권력, 정복과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 대신에 주로 농사와 짐 수송에 사용되던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 이는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수백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 (슥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Dalam Zakaria 9:9 Bersorak-soraklah dengan nyaring, hai puteri Sion, bersorak-sorailah, hai puteri Yerusalem! Lihat, rajamu datang kepadamu; ia adil dan jaya. Ia lemah lembut dan mengendarai seekor keledai, seekor keledai beban yang muda. 

- 성경에서 어떤 도시 또는 지역 이름과 함께 딸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집합적으로 그곳의 모든 주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적 예루살렘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

- 예수님이 말 대신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메시아관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영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 칼과 군대의 힘으로 로마를 짓밟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안겨줄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칼과 군대로 피를 흘리며 승리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 오히려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듯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인간은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 (고후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Dalam 2 Korintus 5:18 Dan semuanya ini dari Allah, yang dengan perantaraan Kristus telah mendamaikan kita dengan diri-Nya dan yang telah mempercayakan pelayanan pendamaian itu kepada kami.

-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이요,
-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 (요 Yoh 19:30) 다 이루었다 Sudah selesai.


-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Tetelestai)’ 입니다.
- 이는 단순한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선언입니다.
-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 그리고 그 안에 인류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예원 인니어 예배국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기도드립니다. 


2 십자가 영광 후에(Sesudah Yesus dimuliakan)
(요 Yoh 12:16-19)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Mula-mula murid-murid Yesus tidak mengerti akan hal itu, tetapi sesudah Yesus dimuliakan, teringatlah mereka, bahwa nas itu mengenai Dia, dan bahwa mereka telah melakukannya juga untuk Dia.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Orang banyak yang bersama-sama dengan Dia ketika Ia memanggil Lazarus keluar dari kubur dan membangkitkannya dari antara orang mati, memberi kesaksian tentang Dia.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Sebab itu orang banyak itu pergi menyongsong Dia, karena mereka mendengar, bahwa Ia yang membuat mujizat itu.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Maka kata orang-orang Farisi seorang kepada yang lain: "Kamu lihat sendiri, bahwa kamu sama sekali tidak berhasil, lihatlah, seluruh dunia datang mengikuti Dia."

-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의 의미를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요한입니다.
- 요한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 본문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말합니다.
- 영광을 얻다는 표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아지신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 인생 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벽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 그리고 그 앎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 기적만 보고 믿었던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열광은 불과 일주일도 못갔습니다.
- 불과 며칠 뒤 같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게 됩니다.
- 환호하던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 기적 때문에 환호하는 것은 쉽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 비록 이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 영적 성장은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 불신앙과 불순종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 예원 인니어예배국 모든 성도들은 열광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
-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 토요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 그리고 일요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 월요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 화요일, 외식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셨으며,
- 수요일, 침묵하셨고
- 목요일,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발을 씻기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 금요일,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죽으셨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주일 새벽,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 2천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 이제 우리도 예배의 문을 나서며 세상 속으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입성합니다.
- 우리의 맞이하는 한 주 한 주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하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죄악에 내 마음이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 화요일에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 수요일에는, 침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 목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한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 금요일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 토요일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고 초청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예물을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주일에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 예원 인니어예배국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구원받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 그리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 우리를 열광하는 무리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굳게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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